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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세계청소년야구선수권대회는 ‘차세대스타들의경연장’

부산 기장군 일광면 기장-현대차드
림볼파크에서진행중인 ‘세계야구소프
트볼연맹(WBSC) 2019 세계청소년야
구선수권대회’는차세대스타들의경연
장이다. 프로 입단 전임에도 불구하고
남다른관심을모으는선수들이대회를
뜨겁게달구고있다.

이번 대회에선 일본의 사사키 로키
(이와테현 오후나토고)가 단연 화제의
중심에 섰다. 지난 4월 일본 청소년대
표팀의 연습경기 때 최고구속 163km
의 빠른 공을 던지며 이목을 집중시켰
고, 6월에는 “시속 170km까지 던질 수
도 있다”는 분석까지 나왔다. 하체의
움직임과 중심이동, 190cm의 큰 키를
앞세운 높은 타점 등 구속 이외에도 위
력적인 요소가 많다는 평가였다. 일본
대표팀의 전력이 과거와 비교해 다소
떨어진다고 평가받다 보니 자연스럽게
괴물 투수 한 명에 대한 관심은 더욱 커
진다.

실제로 1일일본-미국전을앞두고사
사키가 몸을 풀기 시작하자 일본 취재
진은 물론 관중들이 일제히 불펜 근처
로 몰려가 그 모습을 카메라에 담기에
바빴다. 오른손 중지 부상 이후 처음으
로 테이핑을 제거하고 캐치볼을 하는
자리였기 때문이다. 현장에서 만난 일
본 기자는 “(사사키는) 일본 선수 가운
데 압도적으로 많은 관심을 모으는 선
수다. 우리도 등판 시기에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2일 현재
기장을 찾은 일본 취재진은 약 60명에
달한다. 슈퍼라운드를 시작하면 최대
100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
다. 예선라운드 등판은 어렵지만, 5일
시작하는 슈퍼라운드 때부터는 마운드
오를것으로기대하고있어서다.

재미있는 사실은 7년 전(2012년) 서
울에서 열렸던 2012년 대회 때도 사사
키처럼 엄청난 관심을 끌었던 선수가
있다는 점이다. 당시 하나마키히가시
고 3학년이던 ‘이도류(투타 겸업)’ 오타

니 쇼헤이(LA 에인절스)다. 고교 시절
부터 최고구속 160km의 강속구를 던
지는 데다 타격 능력도 출중했던 터라
일본취재진은오타니의일거수일투족
에집중했다.메이저리그(MLB) 스카우
트들의 관심을 끈 것도 지금의 사사키
와 다르지 않다. 당시 10.1이닝 동안 사
사구 11개를 내주는 등 심각한 제구 불

안을드러냈음에도불구하고관심은줄
지 않았다. 결국 오타니는 일본프로야
구(니혼햄 파이터즈)에서 투수로 통산
84경기 42승15패, 평균자책점 2.52, 타
자로 403경기 타율 0.286, 48홈런,
166타점의 성적을 거둔뒤 MLB에 진출
해여전히존재감을뽐내고있다.

기장 ｜ 강산 기자 posterboy@donga.com

163km괴물투,사사키에쏠린눈
ML스타오타니7년전이도류화제
190cm 사사키도 ‘높은 타점’ 강점
슈퍼R땐日취재진100여명웃돌듯

일본 청소년야구대표팀 강속구 투수 사사키 로키는 부산 기장군 일광면 기장-현대차드림볼파크
에서 진행 중인 ‘세계야구소프트볼연맹 2019 세계청소년야구선수권대회’의 ‘핫이슈’다. 1일 미
국전을 앞두고 몸을 푸는 사사키에게 취재진과 관중이 일제히 몰리는 등 큰 관심이 쏟아졌다.

기장 ｜ 김종원 기자 won@donga.com

타자들은 그야말로 원 없이 마음껏 배트
를 휘둘렀고, 선발투수는 쉴 틈 없이 상대
타자를 돌려세웠다. 승리는 당연했고, 조
1위로슈퍼라운드진출을눈앞에뒀다.

한국은 2일부산기장군일광면현대차드
림볼파크에서 열린 세계야구소프트볼연맹
(WBSC) 2019 세계야구선수권대회 조별리
그 5차전 니카라과전에서 9-0, 6회 강우콜
드 승리를 거뒀다. 이로써 조별리그 전적
3승1패를 기록한 한국은 A조 단독 선두로
올라섰다.

타선은 상대 실책 3개를 포함 11안타로
9점을 뽑아내며 물 오른 타격감을 자랑했
다. 3회 1사 만루에서 남지민(부산정보고)
의투수앞땅볼때선행주자를잡아낸상대
포수 호르헤 로페즈의 송구 실책으로 먼저
2점을 뽑았고, 계속된 2사 1·3루에선 박민
(야탑고)의적시타로추가점을냈다. 4회남
지민의적시타로 4-0을만든뒤에도공세를
쉬지 않았다. 5회 1사 만루에선 박시원(광
주제일고)과 남지민의 적시타를 묶어 대거
5점을뽑아내며승부를갈랐다.

선발투수로 나선 이민호(휘문고)는 5이
닝 동안 볼넷 하나를 제외하면(5삼진) 단 한
명의 타자도 출루시키지 않는 노히트 피칭
을 선보이며 2020시즌 1차지명 신인(LG 트
윈스)의 가치를 입증했다. 시속 140km대
후반의 빠른 공과 슬라이더에 니카라과 타
자들은속수무책이었다.

한편이경기는 6회가시작하자마자내린
폭우로 강우콜드 선언됐다. 앞서 열릴 예정
이던 A조의 캐나다-호주, 네덜란드-중국전
2경기는 일찌감치 순연돼 4일에 열린다. 한
국은 3일 오후 12시 같은 장소에서 중국과
조별리그마지막경기를치른다. 강산 기자

이민호 5이닝 노히트
한국 9-0 강우콜드승
니카라과꺾고조꺠1위슈퍼라운드눈앞

세계야구연맹(W
BSC) 2019 세계청
소년야구선수권대
회(18세 이하)에 나
선 한국 대표팀 엔
트리 20명 가운데
고교 2학년은 장재
영(덕수고)과 이승
현(상원고), 두 명

뿐이다.
이들 가운데 장재영은 1학년 때부터 엄

청난 잠재력을 인정받은 선수다. 투수로
최고구속 150km대 중반의 빠른 공을 보유
한 데다 공격력도 뛰어나 이번 대회에는
내야수로 이름을 올렸고, 네덜란드∼호
주∼캐나다와 첫 3경기에 모두 4번타자
1루수로 선발출장해 타율 0.333(12타수
4안타), 3타점을 기록 중이다. 슈퍼라운드
진출의 분수령이었던 1일 캐나다전에선
결승 2타점 적시타 포함 4타수 2안타 3타
점의 맹타를 휘둘렀다. 이렇듯 투타 양면
에 재능을 뽐낸 덕분에 ‘이도류(투타 겸
업)’에 대한 기대도 스멀스멀 피어오르고
있다. 기장에 모인 메이저리그(MLB) 스카
우트들도 장재영의 플레이 하나하나에 주
목하고 있다.

MLB 스카우트들뿐만이 아니다. 이미
오타니 쇼헤이(LA 에인절스)라는 이도류
에 익숙한 일본 취재진도 장재영의 잠재력
에 주목하고 있다. ‘닛칸겐다이’ 스포츠부
의 후지모토 유키히로 기자는 한국이 8-5
승리를 거둔 1일 캐나다전 직후 “21번 선
수(장재영)가 오늘 어땠느냐, 어떤 포지션
에서 뛰었냐”고 물으며 “일본 취재진 사이
에선 이번 대회에 나선 한국 선수 가운데
장재영이 가장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고
귀띔했다. “프로야구 감독(키움 히어로즈
장정석 감독)의 아들”이라는 사실도 이미
알고 있었다. 186cm·86kg의 건장한 체격
에 투타 모두 재능을 보이는 선수는 어디
서든 매력적일 수밖에 없다. 내심 일본대
표팀의 ‘괴물’로 불리는 사사키 로키(이와
테현 오후나토고)와 맞대결도 기대하는 눈
치다.

장재영은 “스카우트들이 많이 오는 건
알고 있다”며 “마운드에 올라갈 기회가 있
다면 잘 던지고 싶다”고 의욕을 보였다. 사
사키와 맞대결 가능성에 대해서도 “(사사
키가) 한 학년 형”이라며 “맞붙게 된다면
이겨야 한다. 일본인데 질 수는 없다. 형들
을 따라서 잘 도와주기만 하면 이길 수 있
을 것 같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기장 ｜ 강산 기자

일본취재진도주목한
한국의이도류장재영

150km·4번타자“사사키에이길것”

<덕수고 2학년·키움 장정석 감독의 아들>

장재영

편집｜안도영 기자 do02@donga.com


